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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 페스타의 만남이 일상 속 식탁으로
 - 서울 상암에서 온오프라인 직거래 문화 확산의 장, 도농 상생의 장 열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온오프라인에서 활동 중인 

농산물 직거래 주체 간 만남의 장이자 도농 상생의 장인 ｢온앤오프 직거래 

페스타｣를 기념하여 10월 23일(금) 오전 11시 서울 상암 문화광장 일대에서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기념식에서는 농식품부와 서울특별시청, 마포구청 등 지방정부 관계자와 

함께 생산자·소비자가 참석하여, 농산물 직거래 문화 확산과 도농 상생을 

위한 협력을 다짐하였다.

  페스타에는 청년이 바로팜, 마케터 등 온라인 직거래 참여 30개 농가, 

농산물 직거래 우수사업장 9개소가 참여하여 대표적 소비 중심지인 서울에서 

온오프라인 소비 접점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농식품부는 도시는 장소를 제공하고, 농촌은 농산물을 직접 공급하는 

‘도농 상생 직거래장터’를 올해부터 전국 10개소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부지 제공에 적극 참여하여, 총 7곳*에서 운영 중이다.

   * 서울교통공사, 서울에너지공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더링크호텔, 농협 서울지역본부 등

  박정훈 식량정책실장은 “오늘 페스타를 통해 품질 좋은 지역농산물에 

대한 도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 좋겠다”라고 하며, “앞으로 온오프라인 

판로 확대를 중심으로 직거래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우리 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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